
 

 

 

 

 

 

 

 

 

 

 

 

 

 

 
 

 

 

 

유치반 제 50 기 졸원생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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초급부 제 58 기 졸업생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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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김세현 량황세 한아성 
 

 

 

 

 

 

 

 

 

 

 

 

 

 

 

 

 

 

 

 

 

 

 

 

 

 

 

 

 

 

 

 

 

 

 

 

 

 

 

 

작년에 이어 높은 반의 담임을 맡아 함께 

웃고 함께 놀고 늘 곁에서 성장을 지켜볼수 

있어서 저자신 너무너무 즐거웠습니다. 

높은 반이 된 올해 1 년간은 두명의 동생들

을 항상 이끌어주었어요! 그런 믿음직한 산희

가 벌써 유치반을 떠난다니 축하의 마음과 

함께 섭섭한 마음도 솟구쳐오릅니다. 

1 학년이 되여도 무슨 일이든 열심히 하고 

즐겁게 지내주세요! 화이팅!  
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-리지가- 

 뜻깊은 초급부생활이 시작되는 １학년을, 소

년단생활이 시작되는 ４학년을, 초급부 마지

막 생활을 맞는 ６학년을 담임하니 많은 추억

들이 떠오릅니다. 입학을 하였을 때는 학교가 

55돐이며 졸업을 할 때는 60돐！３명이 우리 

시가학교의 력사를 간직하고 ６년간을 통해  

<떳떳한 조선사람>으로서의 긍지와 자부심을 

키우고 자랑차게 졸업을 하게 되였습니다. 앞

으로도 학급구호, <한걸음>에 맞게 무한한 가

능성의 미래에로 계속 한걸음！   -고홍렬- 

초급부 ５학년 초급부 6 학년 

토끼반 

곰반 

코끼리반 

초급부 １학년 

초급부 ３학년 

초급부 ２학년 

초급부 ４학년 

 
 


